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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터넷의 급성장은 반도체의 집적도가 18개월마다 두 배

씩 발전한다는 무어의 법칙을 능가하고 있다. 라디오 청취자

가 5000만 명이 되기까지는 38년이 소요되었고, 텔레비전은 

13년이 걸렸다. PC가 보급되고 16년 만에 사용자가 5000만을 

돌파했는데, 인터넷은 겨우 4년 만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은 인

터넷의 기하급수적 발전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텔레비전을 

능가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인터넷이 사용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거나 기존의 인맥과 소통하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
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가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계속해서 새로운 생활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의 폭발적인 발전은 우리 생

활에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왔지만, 반면 과도한 인터넷 사용

으로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나타났다. 지나친 인터넷 

사용은 불면, 두통, 긴장감 등 개인의 신체적 문제를 일으키기

도 하고, 학업 및 직업에 소홀해지거나 사회적 고립과 같은 

대인 관계 문제와 더불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등 여러 부

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1) 인터넷 중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4

년부터 매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터넷 중독 실태에 대

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2010년에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

면 국내에서 인터넷 중독률은 8.0%(약 1743천 명)에 이르고 

있다.2)

정신과 영역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진단 기준은 아직까

지 체계화되지 않았고, 현재 정신질환 진단 기준으로 주로 사

용되고 있는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
order(DSM-IV)에서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충동조절장애

(Impulse control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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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 문제가 정신의학적 접근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2013년에 발행될 예정인 DSM- 

V에서는 부록(Appendix)에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이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3)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이란 개념은 Goldberg4)가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병리적 인터넷 사용(pa-
thologic internet use),5) 강박적 인터넷 사용(compulsive inter-
net use),6) 문제적 인터넷 사용(problematic internet use)7) 등 

다양한 용어가 제안되었으나 보편적으로 인터넷 중독(Inter-
net addiction)이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이 문제가1) 대두

되면서 외국에서는 Internet addiction test, generalized prob-
lematic internet use scale, online cognition scale 등 다양한 

측정 도구들이 개발되었고, 국내에서도 K척도를 비롯한 여

러 가지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Young8)은 처음으로 DSM-IV의 병적 도박(pathological 

gambling)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8

가지 진단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후 이를 기초로 하여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강박적 행동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학업/직

업 부진, 가정에의 소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행동상의 문

제, 정서적 변화 등을 포괄하는 영 인터넷 중독 척도(Young’s 

Internet Addiction test, 이하 Young 척도)를 만들었다. Young 

척도는 DSM-IV에서 원용하여 증상을 나열하기만 하고 정

확한 심리측정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여러 연구들

에서 비판이 제기 되었다.9,10) 국내에서는 전체적인 문항 내용

이 인터넷 통신과 관련된 미국 상황에서 발생된 인터넷 중독 

양상만 포함하고 있어 국내 인터넷 환경의 문제점을 척도로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고, 절단점이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있

다.11) 하지만 Young 척도는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고,12) 현재 인터넷 중독 척도를 개발하는데 기초로 

사용되고 있으며,13) 국내외에서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에 가

장 흔하게 쓰이고 있는 척도 중 하나이다.14)

본 연구는 현재 인터넷 중독 연구 및 인터넷 중독 척도 개

발에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Young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타당성 있는 요인을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추출하

고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

존 연구와 비교 검증을 통해 대학생 집단의 Young 척도의 구

조 요인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과정

본 연구는 충청남도 소재의 4년제 국립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

간 시행된 학생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하였다. 설문은 온라인

을 통해 진행되었고, 총 2216명의 인원이 응답하였다. 설문

의 시작에서 연구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해 묻는 문항을 두

었고, 이에 대해서 원치 않는 113명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2103명의 응답자 중 중복 응답자 및 부적절 응답자(문항 중 

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 나이와 성별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

한 1967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쳤다.

연구 도구

Young 척도는 1998년 Kimberly Young이 DSM-IV의 병

적 도박 진단을 바탕으로 만든 8문항에 보완한 12문항을 추

가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 Likert 척도이며, 

20점부터 100점까지 채점된다. Young은 총점에 따라 20~39

점은 자신이 인터넷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평균 사용자로, 

40~69점은 인터넷 사용 문제가 자주 있는 과다사용자로, 70

점 이상은 심각한 인터넷 사용 문제를 일으키고 중독자로 

분류하였다.15) 본 연구는 서울시 소아청소년 광역정신보건센

터에서 발행한 아동·청소년 지역기관을 위한 정신건강선별

조사 척도집16)에 수록되어있는 한국어로 번안된 Young 척도

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SPSS 18.0 윈도우 버전을 이용하여 자료의 신뢰도 검증과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를 구했고, 구성 개념과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가설된 구조 모

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구조

방정식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

구에서 도출된 요인과 이전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구조를 비

교하여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검증하였다. 모형 적합도 검

정에는 root mean square residual(RMR), goodness-of fit 

index(GFI), adjusted GFI(AGFI), comparative fit index (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normed 

fit index(NFI), incremental fit index(IFI)을 이용하였다. RMR

은 0.05 이하면서 0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좋고, RMSEA는 

0.05보다 작을 때 적합성이 좋다고 판단하고, 0.5~0.1 이하

는 수용 가능한 적합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GFI, AGFI, 

CFI, NFI, IFI는 0.9 이상,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의 적합성이 

좋다고 해석한다.17) 성별에 따른 Young 척도 총점의 평균의 

차이는 t-검정을 시행하였고, 성별에 따른 과다사용자와 중

독자 비율은 카이제곱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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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징

총 1967명의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6세(SD=2.02)였고, 

남자는 883명(44.9%, 평균 연령=22.21세, SD=2.38) 여자는 1084

명(55.1%, 평균 연령=21.1세, SD=1.52)이었다. Young이 제시

한 절단점15)으로 대상자를 분류하면 78.9%(1551명)가 평균 

사용자(20~39점)에 속했고, 20.3%(399명)가 인터넷 사용 문

제가 자주 있는 과사용자(40~69점)에 속했고, 0.9%(17명)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중독자(70~100점)에 해당되었다.

　

신뢰도 검증과 상관분석

Young 척도의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전체 신뢰

도 계수(Cronbach α)는 0.921으로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신뢰도 계수는 0.914~0.922의 범위로 분포되었다. 모두 0.6 보

다 높은 신뢰도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문항의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피험자의 문항과 총점 

사이의 상관 관계를 구했다. 문항과 총점 간에 상관 계수는 

0.430(Q4)~0.758(Q8)의 범위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 각 문항 간의 단순

상관 분석을 시행한 결과 문항 간 상호 상관이 0.155~0.748의 

범위를 보였다(표 2). 

탐색적 요인분석

Young 척도의 구성개념과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20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베리멕스(Varimax)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 문항의 선택 기준으로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 요

인적재치(factor loading)가 0.4 이상,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설

명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공통성(Communality)이 0.4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기준치 이하의 문항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18)

20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공통성이 0.4 미만으

로 낮은 4번 문항(0.176)과 7번 문항(0.273)을 요인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총 18 문항을 주성분 분석에 이용하

였다. 표준 형성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Kaiser-Meyer-Olkin 

(이하 KMO) 척도는 일반적으로 0.90 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분석에서는 KMO 값이 0.946이므로 변

수 선정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볼 수 있다.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자유도는 153, 

근사 카이제곱(χ2)은 17809, 유의확률은 0.0000이다. 이는 요

인분석 모델에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요

인분석 결과 Young 척도는 2개의 하위 요인으로 변인들을 분

류할 때 고유값(Eigenvalue)은 1.52으로 좋은 타당도를 나타

났다. 2가지 하위 요인으로 설명되는 변량은 53.9%이며 요인 

1은 45.5%를 설명하고, 요인 2는 8.5%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1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0.882이고, 요인 2에 대

한 신뢰도 계수는 0.889로 두 요인 모두 좋은 신뢰성을 보이

고 있다(표 3). 요인 1은 가상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및 

지향과 집착을 포함하고 있고, 요인 2는 통제의 상실과 내성, 

학업과 직장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결과는 이전 연구결

과에서 1개 요인, 3개 요인, 4개 요인, 6개 요인 등으로 분석

되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이다.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 방정식을 사용하여 Young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AMO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최대

가능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하였다. 탐색

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18문항으로 구성된 2가지 요인 

모형을 분석하였다. χ2는 2236.86, 자유도는 134, 유의확률은 

0.000으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RMR은 0.043으

로 기준치 0.5 이하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RMSEA는 기준치 

1보다 낮은 0.097로 수용 가능한 모델로 나왔고, GFI 0.885, 

Table 1. Mean, standard deviation, Question-Total correlation, Re-
liability (n=1967)

Item Mean
Standard 
deviation

Pearson 
correlation (r)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Q1 2.89 1.20 0.687 0.917
Q2 2.31 1.24 0.710 0.916
Q3 1.42 0.79 0.648 0.917
Q4 1.67 0.89 0.430 0.922
Q5 1.29 0.66 0.584 0.918
Q6 1.52 0.88 0.723 0.915
Q7 1.73 1.09 0.522 0.921
Q8 1.71 0.97 0.758 0.914
Q9 1.36 0.73 0.660 0.917

Q10 1.25 0.63 0.675 0.917
Q11 1.47 0.82 0.670 0.916
Q12 1.90 1.08 0.649 0.917
Q13 1.37 0.75 0.626 0.917
Q14 1.98 1.03 0.690 0.916
Q15 1.08 0.37 0.460 0.921
Q16 1.87 1.05 0.748 0.914
Q17 1.59 0.93 0.724 0.915
Q18 1.30 0.68 0.649 0.917
Q19 1.28 0.66 0.700 0.916
Q20 1.16 0.52 0.57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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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correlation among items from the internet addiction test

Item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Q11 Q12 Q13 Q14 Q15 Q16 Q17 Q18 Q18 Q20

Q1 1
Q2 0.669 1
Q3 0.385 0.444 1
Q4 0.213 0.243 0.295 1
Q5 0.266 0.342 0.403 0.317 1
Q6 0.430 0.483 0.438 0.254 0.444 1
Q7 0.358 0.317 0.279 0.188 0.211 0.312 1
Q8 0.485 0.522 0.417 0.265 0.418 0.735 0.351 1
Q9 0.338 0.393 0.417 0.257 0.427 0.469 0.286 0.530 1

Q10 0.314 0.378 0.476 0.225 0.403 0.542 0.295 0.543 0.572 1
Q11 0.366 0.373 0.297 0.297 0.387 0.403 0.281 0.427 0.434 0.523 1
Q12 0.454 0.429 0.406 0.239 0.268 0.386 0.332 0.408 0.303 0.334 0.478 1
Q13 0.302 0.355 0.377 0.223 0.493 0.418 0.235 0.402 0.429 0.434 0.463 0.352 1
Q14 0.534 0.505 0.351 0.259 0.295 0.471 0.329 0.511 0.356 0.382 0.384 0.376 0.291 1
Q15 0.155 0.176 0.303 0.179 0.330 0.281 0.213 0.265 0.303 0.386 0.372 0.436 0.532 0.309 1
Q16 0.559 0.506 0.385 0.212 0.351 0.477 0.363 0.537 0.424 0.429 0.462 0.420 0.512 0.336 0.655 1
Q17 0.508 0.499 0.362 0.176 0.358 0.491 0.313 0.546 0.425 0.424 0.422 0.445 0.366 0.325 0.474 0.494 1
Q18 0.327 0.363 0.356 0.278 0.417 0.445 0.238 0.464 0.598 0.478 0.424 0.472 0.413 0.417 0.479 0.472 0.498 1
Q19 0.315 0.573 0.573 0.294 0.460 0.485 0.301 0.485 0.497 0.534 0.500 0.399 0.301 0.455 0.343 0.354 0.424 0.556 1
Q20 0.227 0.463 0.463 0.207 0.363 0.378 0.259 0.357 0.395 0.490 0.441 0.626 0.690 0.460 0.748 0.724 0.649 0.700 0.570 1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Table 3.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the internet addiction test (n=1967)

Question
Factor

1 2
Q20 How often do you feel depressed, moody or nervous when you are offline, 

  which goes away once you are back online?
0.736 0.122

Q19 How often do you choose to spend more time online over going out with others? 0.729 0.305
Q10 How often do you block out disturbing thoughts about your life with soothing thoughts of the Internet? 0.689 0.317
Q15 How often do you feel preoccupied with the Internet when offline, or fantasize about being online? 0.656 0.044
Q9 How often do you become defensive or secretive when anyone asks you what you do online? 0.621 0.348
Q13 How often do you snap, yell, or act annoyed if someone bothers you while you are online? 0.616 0.301
Q5 How often do others in your life complain to you about the amount of time you spend online? 0.612 0.240
Q18 How often do you try to hide how long you’ve been online? 0.608 0.349
Q11 How often do you find yourself anticipating when you will go online again? 0.598 0.366
Q3 How often do you prefer the excitement of the Internet to intimacy/

  relationships with your partner/friends?
0.562 0.366

Q1 How often do you find that you stay online longer than you intended? 0.074 0.839
Q2 How often do you neglect household chores to spend more time online? 0.171 0.789
Q14 How often do you lose sleep due to late-night logins? 0.247 0.702
Q16 How often do you find yourself saying ‘‘just a few more minutes” when online? 0.349 0.699
Q17 How often do you try to cut down the amount of time you spend online and fail? 0.371 0.663
Q8 How often does your job performance or productivity suffer because of the Internet? 0.430 0.648
Q12 How often do you fear that life without the Internet would be boring, empty, and joyless? 0.303 0.578
Q6 How often do your grades or school work suffer because of the amount of time you spend online? 0.469 0.571
Cronbach’s standardized alpha 0.882 0.889
Eigenvalue 8.180 1.520
Percentage of variance explained 45.5000 8.500

Rotation Method :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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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 0.892 값은 기준치인 0.9에 근사한 수치이므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19)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3요인,20) 4요인,13) 6요인10,21) 모형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어느 정도 적합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모델 적합도 검정결과에서 본 연

구에서 도출된 2요인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비슷하거나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성별에 따른 Young 척도 총점과 중독 비율

1967명에 대한 인터넷 중독 척도 총점의 평균은 32.15, 표

준 편차는 11.08이었다. 1967명 중 남자 883명(44.9%)과 여자 

1084명(55.1%)의 Young 척도 총점의 평균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남자는 총점이 31.26(SD=10.76)이고 여

자는 총점이 32.88(SD=11.3)으로 남자에 비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23, p＜0.001). 인터넷 중독 척도 

총점이 40점 이상인 문제 사용자 수는 남자가 182명이고 여자

가 234명이었다. 문제 사용자에서의 성별에 따른 총점은 남자 

48.77점, 여자 50.46점으로 여자가 높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남자는 883명 중 177명(20%)이 과다사용자(총점 : 40~69

점), 5명(0.6%)이 심한 문제가 있는 중독자(총점 : 70점 이상)

로 분류되었고, 여자는 1084명 중 222명(20.5%)이 과다사용

자, 12명(1.1%)이 심각한 중독자로 분류되었다. 중독 비율에 

있어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2=1.75, df=2, p= 

0.417).

고      찰

이전 연구에서 Young 척도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적절하다

고 증명되었다. Widyanto와 McMurran10)은 86명을 대상으로 

Young 척도의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6가지 요인 [돌출성

(Salience), 과도한 사용(Excessive use), 업무 태만(Neglect 

work), 예측(Anticipation), 자기 통제(self-control), 사회 활동 

감소(Neglect social life)] 을 밝혔고,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0.54~0.82로 보통에서 양호한 정도의 내적 일치도를 보

이고 있음을 증명했다. Ferraro 등21)은 236명의 이탈리아인을 

대상으로 Young 척도의 요인분석을 시행하였고, 사회적 삶

의 질 저하(compromised social quality of life), 개인 삶의 질 

저하(compromised individual quality of life), 인터넷의 보상

적 사용(compensatory usage of the Internet), 학업/직업 능력

의 저하(compromised academic/working careers), 시간 조절 

실패(compromised time control), 인터넷 사용의 흥분성(ex-
citatory usage of the Internet) 6가지의 요인을 분석했다. Kha-
zaal 등22)이 시행한 246명의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이전 연구와 달리 탐색적 요인은 분석되지 않았고, 신뢰

도 계수는 0.93로 좋은 내적 신뢰도를 나타냈다. Chang과 

Man20)은 410명의 중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요인분

석을 통해 “회피와 사회적 문제”, “시간 관리와 수행”과 “현실 

대안”을 발견했다.

국내에서 시행된 Young 척도에 대한 연구13,23)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 범위가 0.75~0.94로 조사 대상과 방법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요인분석 결과는 연구자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Kang24)은 요인분석에서 생활상 부적응, 조절 능력 

상실, 강박적 생각이나 기대감 3가지 요인을 찾았고, Kim25)은 

통제력 부족, 심리적 의존, 사회적 고립, 강박적 집착, 사용 은

폐 5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전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Young 척도는 조절 능력의 결핍, 강박이나 집착, 대인관계 

등을 포함하는 생활상의 부적응이나 피해 경험을 측정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사 대상과 연구자의 해석이 다르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Young 척도의 신뢰도와 구조모형에 대해서 알

아보고자 했다. 18 문항을 탐색적 요인분석한 결과 고유값

이 1이 넘는 2가지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 1의 신뢰도 계수

는 0.882, 요인 2의 신뢰도 계수는 0.889로 측정되어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좋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이전 외국에서 

Widyanto와 Mcmurran10)의 연구(Cronbach α=0.54~0.82), 

Khazaal 등22) 연구(Cronbach α=0.93)와 국내에서 여러 연구

(Cronbach α=0.79~0.94)23,26)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는 1개부터 6개의 요인까지 

연구마다 다르게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이는 Chang과 Man20)이 제시한 3개 요인과 유

사성을 가진다. 3개 요인은 금단(withdrawal)과 사회 문제(so-
cial problem) 측면, 시간 관리(time management)와 수행(per-
formance) 측면, 현실 대체(reality substitute) 측면인데, 본 연

구에서 분석된 요인 1은 금단과 사회 문제 측면과 유사하고, 

요인 2은 시간 관리와 수행의 측면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internet addiction test

RMR RMSEA GFI IFI CFI

2 Factor, present 0.040 0.089 0.876 0.881 0.881
3 Factor, Chang MK (2008) 0.044 0.093 0.866 0.866 0.866
4 Factor, Park et al. (2010) 0.049 0.085 0.880 0.876 0.876
4 Factor, Oh (2010) 0.048 0.090 0.869 0.859 0.859
6 Factor, Widyanto (2004) 0.044 0.095 0.846 0.853 0.852
RMR : 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GFI : Goodness fit index, IFI : Incre
mental fit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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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3요인 구조와 달리 현실 대체 측면 요

소는 따로 분리되지 않았다. 외국에서 시행되었던 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의 차이는 대상자의 나이, 환경 그리

고 문화적 차이, 또한 번역 과정에서 영어판과 어감의 차이가 

생기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국내 연구 중에서는 Oh26)의 연구에서 제시한 4 요인과 유

사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의 요인 1은 Oh의 연구에서 제시

한 일탈행동과 현실구분장애(요인 2), 가상세계에 대한 긍정

적 기대(요인 3), 금단(요인 4)이 대부분 포함되었고, 요인 2

은 일상생활장애와 내성(요인 1)과 2문항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이전 연구와 종합적으로 보면 

Young 척도는 가상 현실 지향, 통제의 상실, 집착, 내성, 대인

관계 문제, 학업 및 일상 생활의 문제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문항을 요인 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의 다양한 결과가 문화적 

또는 대상자에 의한 차이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

고 국내에서 시행한 이전 연구들이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 이

유 중 큰 이유는 각 연구자들이 임의로 번역하여 Young 척도

를 사용하였고, 또한 한국어판 Young 척도의 표준화가 이뤄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후속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총점과 문항 간의 상관 분석 결과에서 모든 문항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총점과 양의 상관관계(0.430~0.758)를 보였다. 

문항 중 상관 계수가 0.7 이상으로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인 문

항은 ‘인터넷 때문에 학업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다.’(Q8, 

r=0.758), ‘온라인 접속 시간 때문에 성적이나 학교생활에 문

제가 있다.’(Q6, r=0.723), ‘컴퓨터 때문에 집안일이나 방 정리 

등을 게을리 한다.’(Q2, r=0.710)와 같이 과도한 인터넷 사용

으로 인한 학업이나 일상 생활의 문제와 ‘온라인에 접속해 있

을 때 몇 분만 더 라고 말하며 시간을 허비한 적이 있다.’(Q16, 

r=0.748), ‘온라인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다.’(Q17, r=0.724), ‘다른 사람과 밖으로 외출하려고 하기보

다 온라인 상태에 머무르기 위해 접속한 적이 있다.’(Q19, r= 

0.700)와 같은 강박적 사용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서 실생활에서의 문제와 강박적 인터넷 사용이 인

터넷 중독 척도 총점에 큰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요인분석에서 제외된 7번 문항(“해야 할 다른 일을 하

기 전 먼저 전자우편을 점검한 적이 있다.”)은 Chang과 Man20) 

연구에서 제외한 것과 일치한다. Chang과 Man이 주장했던 

것처럼 다른 문항들은 인터넷 사용에 일반적인 질문이지만 

7번 문항은 특정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문항이기 때문이라

는 추측이 가능하며, 각종 메신저와 같은 여러 가지 의사소통 

수단과 게임, 쇼핑, 채팅 등 다양한 인터넷 활동이 가능한 현

재의 상황에서 전자우편 사용이라는 단일 지표가 인터넷 중

독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

다. 4번 문항(“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들을 만들어 본 적이 있

다.”)이 요인분석에서 제외된 것은 이전 연구에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는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유행하면서 많

은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데 제외된 것

으로 추측해볼 수 있지만, 향후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성별에 따른 총점의 평균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유의미하

게 높았지만, 척도 총점 40점 이상의 문제 사용자에서 평균 

총점은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또한 중독자 비율에서도 유의

미한 남녀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이전 연구결과 중 남성이 

인터넷 중독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27,28)와 다르게 중독 비율

에 남녀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29,3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지역의 특정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든 연

령대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 둘째,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진단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한국어 Young 척도는 표준화되지 않았다. 그

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기존에 시행된 대학생 검

진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검사-재검사를 통한 신뢰도

와 진단 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했다. 셋째,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목적, 시간, 패턴 등 기본적 인터넷 사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문항간에 요인분석만 시행하여 실제적 상

황과 연관성을 알아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Young 척도는 높은 신뢰도와 수용 가능한 구

성 타당도를 보였으나, 진단 타당도를 판단할 수는 없었다. 

향후 여러 연령층과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판 

Young 척도의 표준화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이후 다양한 구

조 모형에 대한 제안과 검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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